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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, 폐기물 처리량 감축 성공적
32업종 대상조사, 산업폐기물 최종처리량 감축목표 8년 앞당겨 실현

산업폐기물의 최종처리량을 줄이기 위한 일본 산업계의 노력이 꾸준히 전개돼 환경자율행동 계획(폐기물 대

책)의 2010년 목표 <1990년도 대비 75% 감축>의 조기달성에 성공했다.

일본 경단련(경제단체연합회)의 추적조사에 참여한 32업종의 산업폐기물 최종처리량은 1190만톤으로 전년대

비 28% 감소했다. 기준년도인 1990년 처리량 6098만톤의 19.5% 수준이다.

일본 산업계의 산업폐기물 최종처리량 감축목표는 1999년 12월 설정됐는데, 1990년 6098만톤을 기준으로 

2010년 목표를 1500만톤 이하(감축률 25%), 2005년의 중간목표를 2100만톤(35%)으로 설정했으며, 매년 추적조

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. 

이미 2000년 중간목표를 달성한 바 있으나, 2003년 조사에서 2002년에 2010년 목표를 8년 앞당겨 달성했다. 

추적조사에 참여한 32업종이 일본 전체 산업폐기물 최종처리량의 약 70%를 커버하고 있다.

일본화학공업협회가 발표한 화학산업계의 2002년 최종처리량(109사의 집계결과로부터 확대추계)은 1990년 

대비 75% 감소한 78만5000톤(화학제품 출하액에 따른 커버율 54%)이다. 

화학산업계의 2010년 목표인 45만1000톤(기준년도 대비 86% 감축)에는 도달하지 못했으나, 이제까지는 순조

롭게 줄여나가고 있다.

일본 경단련의 자율행동계획은 목표 달성상황이나 사회경제정세 등의 변화를 고려해 필요하다면 개정할 수

도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, 조기달성의 한 요인으로 일부의 경기침체가 작용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당분간은 

2010년 목표의 계속적인 달성을 추진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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